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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DT 그림검사에 나타난 미취학 아동 양육자의 애착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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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본 연구는 정서행동 그림검사(Emotional & Behavioral Drawing Test; EBDT)가 미취학 아동 양육자의 성인 
애착과 양육태도에 대한 예측력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하고자 하였다. 연구 대상은 미취학 아동의 양육자로 총 
117명을 표집하였고, 이들 표본에서 얻은 응답 결과를 바탕으로 EBDT의 4가지 하위 요인(적대적 표출, 내면적 
위축, 구조적 빈곤, 구조적 불균형)과 친밀한 관계 경험 척도(ECR-R) 및 감정코칭 양육태도 척도 변인과의 
경로분석을 통해 애착 및 양육태도에 대한 EBDT의 예측력을 확인하였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하위 요인별
로 살펴보면, 내면적 위축이 성인 애착에서 불안 차원을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감정코칭 양육태도에서는 
적대적 표출이 자녀의 감정을 통제하는 억압형을, 내면적 위축이 자녀의 부정적인 감정을 전환하는 축소전환형을, 
구조적 빈곤이 자녀의 부정적인 감정을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감정코칭형을 부적으로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내재화 및 외현화 문제를 살펴보는 그림검사인 EBDT가 성인 애착 및 양육태도를 
예측하는지 밝히며, 투사적 검사인 EBDT가 객관적 지표인 점수로 다른 객관적 검사를 예측할 수 있음을 확인하
였다. 이를 통해, EBDT가 그림검사이지만 양화된 채점 방식으로 객관화된 검사로 활용 가능하며, 투사적 검사의 
단점을 보완하는 단초가 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또한, 본 연구는 표준화를 거친 투사적 그림검사가 일반 객관적 
검사의 기능을 하면서도 추가적으로 질적으로 양육자의 내면을 파악하는 데 풍부한 자료를 제공한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나아가, 미취학 아동을 양육하는 양육자의 심리적 문제를 조기에 발견하여 자녀를 건강하게 양육할 
수 있도록 개입하는 데 유용한 기초 자료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주요어: EBDT, 그림검사, 성인애착, 양육태도, 양육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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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부모는 자녀를 양육하면서 다양한 경험을 하게 

되며, 특히 영유아기는 발달이 급속도로 이루어지
는 시기로, 부모는 시행착오를 통해 자녀의 긍정
적인 성장과 발달을 위해 노력한다. 많은 어머니
는 자녀의 성장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게 되지만 
자녀와 함께 자신도 성장하고 있음을 느끼고 행복
해한다(이대균, 황주미, 2008). 

그러나 한국 사회는 전통적인 대가족에서 핵가
족 형태로 변화하면서 부모는 육아에 대한 부담을 
더욱 크게 느끼게 되었다. 핵가족 내에서는 육아
를 도울 가족이 없고, 다른 부모와 경험을 공유하
기도 어려워 부모들은 점차 이전 세대보다 자녀의 
교육, 학교생활, 또래 관계 등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으며, 이러한 변화는 부모에게 심리적 
스트레스를 가중시킨다(정정호, 김선숙, 김희주, 
장혜림, 김시아, 2021; 한교은, 전성희, 2020). 
또한, 시대가 요구하는 양육 방식과 부모의 양육 
경험 사이의 차이도 부모에게 부담감을 주는 요인
이다. 맞벌이 부부의 증가로 부모가 자녀를 돌보
는 데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이 더욱 
악화되고 있다. 맞벌이의 경우, 다른 가족 구성원
에게 도움을 받을 수 있었던 대가족 구조와는 달
리, 핵가족에서는 부부가 자녀를 온전히 책임져야 
하므로 부부 간의 지지와 격려가 중요해졌다. 한
국 부모는 자녀를 완벽하게 보살펴야 한다는 압박
을 느끼며, 이로 인해 죄책감과 스트레스가 커진
다(Choi, Dancy & Lee, 2013). 특히 부모의 죄
책감이나 불안은 자녀 양육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

칠 수 있다. 예를 들어, 자책하는 부모는 과잉보호
나 불안정한 양육태도를 보일 가능성이 크며(Mill
s et al., 2007),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면 자녀에
게 언어적 또는 신체적으로 분풀이를 하기도 하
며, 이는 아동의 정서적 안정에 심각한 영향을 미
칠 수 있다. 

영유아기는 양육자로부터 무조건적인 보살핌
이 요구되는 시기(안명희, 2010)로, 양육자의 많
은 인내와 노력을 필요로 한다. 이 시기의 부모는 
출산 후 수면 부족 등으로 생겨나는 극심한 피로
(강경미, 이승연, 2016; 이대균, 황주미, 2008)와 
개인적인 활동에 제한을 받으면서 높은 육아 스트
레스와 피로를 경험하기 쉽고, 이는 무력감이나 
우울과 같은 심리적 문제로 이어지기도 한다(김영
주, 송연숙, 2007; 이근애, 전효정, 고은경, 201
9). 이러한 스트레스와 우울감은 부모의 애착 유
형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따라서 부모의 애착 
유형은 자녀 양육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안정 
애착을 가진 부모는 긍정적인 내적 작동 모델을 
통해 스트레스 상황에서도 자녀의 요구를 민감하
게 반응하며, 자녀와의 상호작용에서 높은 결속을 
형성할 가능성이 큰 반면, 불안정 애착을 가진 부
모는 대인적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지 못하므
로 스트레스를 더 경험하게 된다(Kobak, Cassid
y, Lynos-Ruth & Ziv, 2006). 또한 불안 애착이 
높은 부모는 배우자로부터 충분한 도움을 얻지 못
한다고 생각해 우울감이 증가할 수 있다. 회피 애
착이 높은 부모는 장기적으로 자녀를 양육해야 한
다는 부담감으로 불안이 증가될 수 있다(Rholes 
et al., 2011). 이는 성인의 애착 유형이 결혼 만
족도와 관련이 있음을 시사한다(정경아, 김봉환, 
2010). 따라서 부모가 불안이나 우울감을 경험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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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 자녀의 정서적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양육자의 심리적 문제는 양육태도에 영향을 미
친다. 우울감이 있는 부모는 그렇지 않은 부모보
다 자녀에게 무관심한 태도를 보일 가능성이 있으
며, 불안감이 높은 부모는 자녀에 대한 집착이 커
질 가능성이 있다(Adam, Gunnar & Tanaka, 2
004; Ivanova, Achenbach & Turner, 2022; 
Pelaez, Field, Pickens & Hart, 2008). 부모의 
심리적 문제는 무심한 태도뿐만 아니라 학대로도 
이어질 수 있다(Ammerman, Kolko, Kirisci, B
lackson & Dawes, 1999; Goodman & Gotli
b, 2002). 또한 부모는 자녀가 스스로 감정을 조
절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질 수 있도록 가르쳐야 하
지만 부모가 우울증이나 폭력성이 있는 경우 자녀
의 부정적인 감정을 잘 다뤄주지 못하게 된다(Ho
oper et al., 2015; Katz & Windecker-Nelso
n, 2006; Kujawa et al., 2014). 이러한 양육태
도의 문제는 아동과의 안정적 애착 형성을 방해하
고, 자녀의 정서 및 행동 문제를 유발할 수 있다
(김인숙, 김유진, 김영희, 2010; 박지언, 이은희, 
2008; 이경숙, 엄혜련, 정영윤, 2004). 

정서·행동 문제를 다루는 연구는 대부분 아동
에게 국한되어 있지만, 영유아기는 부모의 보살핌 
및 양육 방식이 자녀의 심리적 발달에 중요한 시
기이다. 양육자가 높은 육아 스트레스와 심리적 
문제를 겪을 경우 자녀의 정서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특히 부모가 자녀의 부정적
인 감정을 처리하지 못하거나 자녀와의 정서적 유
대 형성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 자녀는 정서적 불
안과 행동 문제를 경험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따
라서 미취학 아동 양육자의 심리적 문제가 자녀의 

문제로 이어지지 않도록, 양육자의 심리적 문제를 
심층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부모
가 긍정적으로 자녀를 양육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예방적 개입 및 부모 교육이 필요하다. 

양육자의 정서·행동 문제를 평가하고 선별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도구가 필요하다. 성인의 심리적 
문제, 애착, 그리고 양육태도를 살펴보는 다양한 
객관적 검사인 질문지법이 사용되고 있지만, 이 
방법은 문항이 많고 자기보고식으로 이루어져 있
어 응답자가 솔직하게 답변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
다(Maharani, Wijayanti, La Kahija, Dewi & 
Ediati, 2023; Masling, 1997). 반면, 그림검사
는 객관적 검사에 비해 과학성이 부족하다는 비판
이 있지만, 피검자의 방어 기제를 낮추고 무의식
적인 반응을 이끌어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Jai
n et al., 2017). 따라서 양육자의 정서·행동 문
제, 애착, 그리고 양육태도를 보다 정확하게 평가
하기 위해서는 방어와 왜곡이 적고 의도적으로 조
작하기 어려운 투사적 그림검사가 더 적합할 수 
있다. 

성인의 경우 자유롭게 그리는 것에 대한 부담감
이 있을 수 있으므로, 이미지를 제공하는 그림검
사가 성인의 부담감을 줄여줄 수 있다. 정서 및 
행동 문제를 검사하기 위한 그림검사 중 임나영과 
양은주(2016)가 국내에서 개발한 EBDT는 문화
적인 요소들을 고려한 30개의 자극 그림 중 2~5
개의 자극 그림을 선택하여 하나의 그림으로 결합
하고 이야기를 쓰는 방식으로 검사가 진행된다. 
구체적으로 명시된 채점표를 통해 합산 점수를 산
출하여, 4가지 하위 변인으로 나누어진 타당화된 
검사이다. EBDT에서 4가지 변인은 내면적 위축, 
구조적 빈곤, 적대적 표출, 구조적 불균형으로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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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되어 내재화 및 외현화 문제를 살펴볼 수 있다. 
이 검사는 질적인 해석뿐만 아니라 구체적이고 객
관적인 채점 체계를 이용하여 점수를 통해 양적인 
해석을 동시에 가능하게 한다는 장점이 있다. 

EBDT는 청소년의 내재화 및 외현화 문제를 평
가하기 위해 개발되었으나, 선행 연구들은 연구 
대상의 연령을 초기 청소년기부터 대학생까지로 
확대하여 정서·행동 문제를 예측하고 평가하는 도
구로서의 활용 가치를 발견하였다(박상은, 임나
영, 2017; 김수영, 임나영, 2019; 김나경, 임나
영, 2020). 이러한 연구들은 EBDT가 다양한 연
령층에서 정서·행동 문제를 평가하는 데 유효함을 
입증하였다. 특히, EBDT는 미취학 아동 양육자
를 대상으로 적대적 표출과 내면적 위축이 모두 
내재화 및 외현화 문제 행동을 예측하는 데 유의
한 결과를 나타냈으며, 타당화(김단비, 2022)가 
진행되었다. 이는 EBDT가 미취학 아동의 정서 
및 행동 문제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도구가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의 
연구는 EBDT가 미취학 아동 양육자의 애착 및 
양육태도를 예측하는 데 미치는 영향을 다루지 않
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EBDT의 양적 채점 
체계를 활용하여 EBDT가 애착과 양육태도를 예
측하는지를 분석하고, 미취학 아동 양육자의 심리
적 변인이 애착과 양육태도를 어떻게 예측할 수 
있는지를 심층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EBDT는 
단순히 점수화된 결과를 넘어, 그림 반응의 특성
을 통해 양육자의 심리적 상태와 애착 유형을 시
각적으로 드러낼 수 있는 도구이다. 특히, EBDT
의 그림 반응에서 나타난 구체적인 구성 요소와 
내용은 성인 애착과 양육태도와의 연관성을 질적
으로 분석할 수 있다. 이러한 그림 요소는 양육자

의 정서적·심리적 문제를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따라서 EBDT의 그림 반응 특
성을 통해 그림과 내용이 어떤 애착 유형과 양육
태도를 반영하는지에 대한 질적 분석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정서행동 그림검사(EBDT)를 통해 
미취학 아동 양육자의 정서·행동 문제가 애착과 
양육태도를 어떻게 예측하는지 밝혀내어, 양육자
의 심리적 문제로 인한 자녀 양육에 미치는 부정
적 영향을 예방하기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EBDT는 다양한 심리적 변수를 평가할 수 
있는 강력한 도구로, 양육자의 정서·행동 문제를 
정확히 진단하고 이를 통해 임상 장면에서의 활용 
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궁극적
으로, 본 연구는 미취학 아동의 건강한 정서적 발
달을 지원하는 데 기여하고자 한다. 

2. 연구 문제 
본 연구의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정서행동 그림검사(EBDT)는 성인애착을 

예측하는가?
둘째, 정서행동 그림검사(EBDT)는 양육태도를 

예측하는가? 
셋째, 정서행동 그림검사(EBDT)의 그림반응 

특성은 어떠한가?

Ⅱ. 연구방법

1. 연구 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연구의 취지와 목적이 설명된 

후, 참여 의사를 밝힌 미취학 아동 양육자 117명



EBDT 그림검사에 나타난 미취학 아동 양육자의 애착과 양육태도 예측변인 연구 25

한국예술치료학회지, 24권 3호(2024)

이다. 연구 대상을 모집하기 위해 눈덩이 표집을 
병행하여 육아 정보 웹사이트에 모집 문건을 게시
하였으며, 참여에 동의한 대상들은 구글 폼을 통
해 설문을 진행하였다. 연구 대상자의 인구학적 
특성은 다음과 같다. 미취학 아동 양육자는 여성 
96명(82.1%), 남성 21명(17.9%)으로 미취학 아
동 어머니가 대부분을 차지하였으며, 35~39세
(47%)의 양육자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또한, 수도권 거주자가 76명(65%)으로 가장 많았
다. 자녀의 성별은 여아(51.3%)가 가장 많았으며, 
자녀 수가 하나(60.7%)인 참여자가 가장 많았다. 
응답자의 연령은 35~39세(47%)가 가장 높은 것
으로 나타났다. 연구 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은 표 1과 같다. 

2. 연구도구

1) 정서행동 그림검사(Emotional & Behavioral 
Drawing Test, EBDT)

본 연구에서는 투사적 그림검사를 통해 성인의 
정서·행동 문제를 살펴보기 위해, 임나영과 양은주
(2016)가 개발하고 국내에서 최초로 타당화 작업
을 거친 후, 임나영(2023)이 표준화하여 자동화된 
채점 시스템으로 양화된 점수를 나타내는 정서행
동 그림검사(Emotional & Behavioral Drawing 
Test; EBDT)를 사용하였다. 본 척도는 인물 5개, 
동물 및 자연물 6개, 학교 환경 8개, 무생물 및 환
경 11개로 구성된 30개의 자극 그림 가운데 2~5
개를 선택하여 그림을 그리고 이야기를 만들어 보
도록 하는 검사로, 그림 실력이 부족하더라도 자극 
그림들을 참고하여 따라 그릴 수 있다. 그림의 구

구분 빈도(명) 백분율(%)
합계 117 100

성별
남 21 17.9
여 96 82.1

나이

25~29세 7 6
30~34세 38 32.5
35~39세 55 47
40~44세 14 12
45~49세 3 2.5

거주지역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76 65

비수도권(충청도, 세종, 경상도, 전라도, 제주도) 41 35

자녀 성별
남아 29 24.8
여아 60 51.3

남아 + 여아 28 23.9

자녀수
하나 71 60.7
둘 36 30.8
셋 10 8.5

표 1. 연구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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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와 내용을 Likert식 척도를 사용하여 적대적 표
출(공격성, 폭력 비행, 친사회성 결핍, 분노 포함), 
내면적 위축(사회적 고립, 우울, 자기비하, 무기력), 
구조적 빈곤(묘사가 적고 빈약하며 자원이 적은 모
습), 그리고 구조적 불균형(작은  공간, 치우침, 상
호작용 부재, 구도 비율 불균형 포함)의 하위 요인
을 평가하는 15문항을 채점하여 문제 요인들을 살
펴본다. 또한, 그림 선택 개수 및 선택 이유를 알아
보는 부가적 체크리스트 30개를 통해 추가적인 질
적 해석이 가능하다. 채점표의 총합은 45점이며, 
합산 점수가 높을수록 정서·행동 문제가 높음을 나
타낸다, 자동화된 채점 시스템을 통해 시각화된 프
로파일 결과를 받아볼 수 있으며, EBDT 하위 요인
의 T점수가 65T 이상일 경우 임상 수준에 해당한
다. 그러나 성인에게 사용했을 시, 15개의 문항 중 
구조적 불균형을 살펴보는 상호작용 및 거리가 적
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김단비, 2022), 본 연
구에서는 총 14개의 문을 사용하였다. 원 검사의 
내적 합치도는 .64이며, 본 연구에서 측정한 도구
의 전체 Cronbach’s α는 .79로 나타났다. 

2) 성인 애착 

미취학 아동 양육자의 성인 애착을 평가하기 위
하여, 본 연구에서는 Fraley, Waller와 Brennan
(2000)의 친밀한 관계 경험 척도 개정판(Experien
ces in Close Relationships- Revised; ECR-R)
을 김성현(2004)이 번안하여 요인 분석과 문항 반
응을 통해 타당화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총 36문항
으로 애착 불안(18문항), 애착 회피(18문항)를 측정
하며, 7점 Likert 형식 척도로 ‘전혀 그렇지 않다’(1
점)부터 ‘매우 그렇다’(7점)로 구성되어 있다. 점수

가 높을수록 애착 불안 또는 애착 회피 유형에 해당
된다. 애착 불안 및 회피 수준이 동시에 높은 경우 
불안정한 애착을, 낮은 경우 안정 애착을 형성한 것
을 의미한다. 본 연구의 전체 Cronbach’s α는 .92
이다. 

3) 양육태도 

본 연구에서 미취학 아동 양육자의 양육태도를 
살펴보기 위해 Gottman(1997)이 개발하고 Gott
man과 남은영(2007)이 공동 저술하며, 남은영이 
번안한 감정코칭 양육태도 척도를 사용하였다. 
‘예’ 또는 ‘아니오’로 응답하는 81문항으로, 양육
자의 양육태도를 평가한다. 양육태도는 4가지 유
형인 축소전환형, 억압형, 방임형, 감정코칭형으
로 구성된다. 각 유형별 합산 점수를 해당 유형의 
문항 수로 나누어 각 유형별 점수를 산출한다. 네 
가지 유형 중 점수가 가장 높은 유형이 양육자가 
실천하는 양육태도 유형으로 구분된다. 본 연구의 
전체 Cronbach’s α는 .79로 나타났다. 

3. 연구 절차
본 연구의 설문 조사는 연구윤리위원회의 승인

을 받고(1044396-202108-HR-179-01) 진행
되었다. 모집 문건을 통해 연구의 취지와 목적 및 
절차를 설명하였으며, 설문 참여를 희망하는 대상
자들은 Google 설문지 링크를 통해 동의서를 작
성하고 설문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연
구 참여 도중이라도 그만두고 싶을 경우 참여를 
철회할 권리가 있음을 공지하였다. 비대면 방식으
로 연구를 진행하였으며, 검사지를 준비하도록 미
리 안내하였다. 그림에 대한 내용을 작성할 때,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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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 그림에서 일어나는 일이 무엇인지와 미래에 어
떤 일이 일어날 것 같은지를 풍부하고 자세히 작
성할 수 있도록 설명을 덧붙였다. 필요 시 연구자
가 직접 연락할 것임을 공지하였으며, 그림검사에 
대한 질문이 있을 경우 연구자의 연락처를 제공하
였다. 그림검사와 자기 보고식 검사의 총 소요 시
간은 약 20~30분 정도였다. 정서행동 그림검사(E
BDT)의 채점은 본 연구자가 하였으며, 채점자간 
신뢰도를 위해 본 연구자와 두 명의 미술치료 전
공 대학원생이 동일한 자료를 채점하고 비교하고 
일치율을 산출하였다. EBDT의 채점자 간 채점 
상관관계 분석에는 Intra-Class Correlation을 
사용하였으며, .82~.91로 높은 신뢰도를 보였다.

4. 자료 처리 
수집한 자료를 바탕으로 본 연구의 자료 처리를 

위해 SPSS 28 version 및 AMOS 26 version 
통계 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 경로분석은 종속 변
수와 둘 이상의 독립 변수 간의 관계를 조사하여 
인과 모델을 평가하는 통계 분석의 형태이다. 경

로분석은 다른 분석 방식과 달리 모든 독립 변수 
간의 관계를 지정하게 되므로, 독립 변수가 종속 
변수에 미치는 직접적인 효과를 보다 유용하게 확
인할 수 있다(Jeon, 2015). 따라서, 본 연구에서
는 상관 관계를 제시하는 상관 분석에서 나아가 
이론적 모형의 적합성을 검증하고 효과를 확인 할 
수 있는 경로분석을 적용하였다. 자세한 자료 처
리는 다음과 같다. 첫째, EBDT가 성인 애착을 예
측하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상관 분석 및 경로분석
을 실시하였다. 둘째, EBDT가 감정코칭 양육태
도 유형을 예측하는지 파악하기 위하여 상관 분석 
및 경로분석을 실시하였다. 셋째, 성인 애착 및 감
정코칭 양육태도 유형과 관련하여 EBDT를 질적
으로 분석하였다. 

Ⅲ. 연구결과

연구 결과를 연구 문제별로 제시하기에 앞서, 
본 연구에서 다루고 있는 변인들의 최소값, 최대
값, 문항 평균과 표준 편차를 확인하였으며, 그 결

표 2. 척도들의 문항 점수 범위와 평균 및 표준편차

척도 변수 가능한 
문항점수범위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왜도 첨도

EBDT

적대적표출 0~3 0 9 1.42 1.53 0.82 2.14
구조적빈곤 0~3 0 8 3.72 2.26 -0.05 -0.82
내면적위축 0~3 0 10 4.11 2.73 0.33 -0.99

구조적불균형 0~3 0 9 3.07 2.24 0.73 -0.04

ECR-R
불안 0~7 1 6.67 2.83 1.28 0.86 0.30
회피 0~7 1.17 6.33 3.52 1.00 0.12 -0.04

감정코칭 
양육태도 

축소전환형 0~1 .24 .88 .54 .12 0.11 -0.09
억압형 0~1 0 .87 .38 .20 0.51 -0.09
방임형 0~1 0 1 .55 .19 0.22 -0.07

감정코칭형 0~1 .35 1 .75 .13 -0.44 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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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는 표 2에 제시되었다. 연구 대상자들은 EBDT
에서 내면적 위축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ECR-R
에서는 불안 차원에 비해 회피 차원이 더 높은 것
으로 나타났다. 감정코칭 양육태도 척도에서는 감
정코칭형, 방임형, 축소전환형, 억압형 순으로 높
게 나타났다. 

1. EBDT에서 나타난 성인 애착 예측 

1) 미취학 아동 양육자의 성인 애착 유형 구분  

Fraley와 Brennan(2000)의 제안에 따라, 미취
학 아동 양육자의 애착 유형 빈도를 알아보기 위해 
표본 수의 중앙값 점수를 기준으로 불안 및 회피 
차원 점수가 중앙값보다 낮으면 안정형, 불안 점수
가 높으면 몰입형, 회피 점수가 높으면 거부형, 불
안과 회피 점수가 모두 높으면 두려움형으로 분류
하였다. 본 연구에서 불안 차원의 중앙값은 2.61, 
회피 차원의 중앙값은 3.61로 나타났으며, 이를 
각 절단점으로 정하였다. 표 3에는 본 연구의 절단
점을 기준으로 구분한 애착 유형을 제시하였다. 애

착 유형의 빈도는 두려움형이 38명(32%)으로 가
장 많았고, 안정형 34명(29%), 거부형 24명
(21%), 몰입형 21명(18%) 순으로 나타났다. 안정
형 애착을 안정한 애착, 몰입형, 거부형, 두려움형
을 불안정한 애착으로 구분할 시, 불안정한 애착은 
총 83명(71%)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 EBDT와 성인 애착의 상관관계 

미취학 아동 양육자의 EBDT와 성인 애착 간의 
관련성을 알아보기 위해, EBDT의 하위 변인과 
ECR-R의 하위 변인과의 상관 분석을 실시하였다. 
상관 분석 결과, 불안 차원은 EBDT 총점(r=.21, 
p<.05)과 내면적 위축(r=.33, p<.01)에서 유의한 
상관관계가 나타났으며, 적대적 표출(r=.15, 
p>.05), 구조적 빈곤(r=.00, p>.05), 구조적 불균
형(r=.07, p>.05)에서는 유의한 상관 관계가 나타
나지 않았다. 회피 차원은 EBDT 총점(r=.16, 
p>.05) 및 EBDT의 모든 하위요인에서 유의한 상
관관계(p>.05)를 보이지 않았다. ECR-R 총점에

표 3. 애착 유형의 빈도와 백분율

표 4. EBDT와 ECR-R과의 상관관계

*p <.05, **p <.01

빈도(명) 백분율(%)
안정형 34 29
몰입형 21 18
거부형 24 21

두려움형 38 32
합계 117 100

적대적 표출 구조적 빈곤 내면적 위축 구조적 불균형 EBDT 총점
불안 .15 .00 .33** .07 .21*
회피 .16 .05 .17 .03 .16

ECR-R 총점 .19* .03 .32** .07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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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는 적대적 표출(r=.19, p<.05), 내면적 위축
(r=.19, p<.01), EBDT 총점(r=.19, p<.01)에서 
정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EBDT와 
ECR-R의 상관 관계는 표 4에 제시하였다. 

3) 성인 애착에 대한 EBDT의 경로분석 

EBDT와 ECR-R 간의 상관 관계가 나타났으며 
이에 따라 EBDT의 각 하위 요인이 ECR-R에서 
불안 차원과 회피 차원에 직접적으로 미치는 영향
을 알아보기 위하여 그림 1과 같이 경로분석 모형
을 설정하고 분석하였다. 경로 모형에서 각 경로 

계수를 살펴보면, 내면적 위축은 불안 차원(β
=.35, p<.001)에 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적대적 
표출, 구조적 빈곤, 구조적 불균형은 불안 차원과 
회피 차원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EBDT와 
ECR-R 경로 모형의 경로 계수는 표 5와 같다. 

2. EBDT에서 나타난 양육태도 예측 

1) EBDT와 감정코칭 양육태도 척도와의 상관
관계 

EBDT와 감정코칭 양육태도 척도 간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EBDT와 감정코칭 양육태도 척도

***p <.001

              ***p <.001

그림 1. EBDT 하위요인, 성인애착 모형 

경로 B β S.E t
적대적 표출 → 불안 -.25 -.02 1.52 -.17
구조적 빈곤 → 불안 -1.51 -.15 1.00 -1.51
내면적 위축 → 불안 2.90 .35 .86 3.38***

구조적 불균형 → 불안 1.20 .12 1.02 1.18
적대적 표출 → 회피 1.14 .10 1.24 .92
구조적 빈곤 → 회피 -.12 -.02 .82 -.14
내면적 위축 → 회피 .77 .12 .71 1.09

구조적 불균형 → 회피 .17 .02 .84 .20

표 5. EBDT와 ECR-R 경로모형의 경로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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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상관 분석을 실시하였다. 상관 분석 결과, 
축소전환형은 EBDT의 하위 요인 중 내면적 위축
(r=.21, p<.05)에서 유의한 상관 관계가 나타났으
며, 다른 하위 요인과는 유의한 상관 관계(p>.05)
가 나타나지 않았다. 억압형은 EBDT 총점(r=.27, 
p<.01)과 EBDT의 하위 요인 중 구조적 빈곤을 
제외하고 적대적 표출(r=.30, p<.01), 내면적 위
축(r=.26, p<.01), 구조적 불균형(r=.23, p<.05)
에서 유의한 상관 관계가 나타났다. 방임형은 
EBDT의 모든 하위 요인과 유의한 상관 관계
(p>.05)를 보이지 않았으며, 감정코칭형은 구조
적 빈곤(r=.24, p<.01)에서만 부적으로 유의한 상
관 관계를 보였다. EBDT와 감정코칭 양육태도와
의 상관 관계는 표 6에 제시하였다. 

2) 감정코칭 양육태도에 대한 EBDT의 경로분석 

EBDT와 감정코칭 양육태도 척도 간의 상관관
계가 나타났으며, 이에 따라 EBDT의 각 하위 요
인이 감정코칭 양육태도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
을 알아보기 위해 그림 2와 같이 경로분석 모형을 
설정하고 분석하였다. 경로 모형에서 각 경로 계
수를 살펴보면, 적대적 표출은 억압형(β=.20, 
p<.05)에 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구조적 빈곤은 
감정코칭형(β=-.24, p<.01)에 부적인 영향을 미
쳤다. 내면적 위축은 축소전환형(β=.23, p<.05)
에 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구조적 불균형은 모든 
감정코칭 양육태도 유형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EBDT와 감정코칭 양육태도 경로 모형의 
경로 계수는 표 7과 같다. 

표 6. EBDT와 감정코칭 양육태도와의 상관관계

*p <.05, **p <.01

             *p <.05, **p <.01
그림 2. EBDT 하위요인, 감정코칭 양육태도 모형 

적대적 표출 구조적 빈곤 내면적 위축 구조적 불균형 EBDT 총점
축소전환형 .06 .14 .22* .10 .18

억압형. .30** .04 .26** .23* .27**
방임형 -.01 -.02 .12 .05 .04

감정코칭형 .03 -.24** -.09 -.10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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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BDT 그림반응 특성 
한국판 성인 행동 평가 척도 자기보고용(ASR)

의 매뉴얼(오경자, 김영아, 2010)에 따르면, 내재
화 및 외현화 점수가 64점 이상인 경우 임상 범위
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절단점을 기준으로 임상 
집단에 따른 EBDT의 특징적 그림을 선별하여 표 
8에 제시하였다. 

외현화 점수가 높은 그림으로 사례 1과 사례 2
를 선별하였다. 사례 1에서는 벌레에 대한 부정적
인 감정이 EBDT 내용에 드러나 있으며, 그림에
서는 벌레를 외면하는 모습이 나타나 소극적인 방
식으로 공격성을 표현하고 있다. 또한, 벌레를 치
우고 싶으면서도 귀찮아하는 심리가 글에서 드러

나 무기력함이 나타난다. 사례 2는 그림 카드를 
활용하여 하나의 그림으로 완성하지 않고 단순화
된 형태를 보인다. 음악을 들으며 혼자 걷는 모습
을 글에서 묘사하였으며, 이는 사회적으로 고립되
어 있고 쓸쓸한 감정을 반영하고 있다. 사례 3은 
내재화 점수가 높은 그림으로, 그림 카드를 5개 
미만으로 선택하였으며, 구조적으로 불균형한 모
습을 보이고 그림의 결합력이 부족하다. 사례 4는 
외현화와 내재화 점수가 모두 높은 그림으로, 자
신의 한계에 도달한 느낌을 직접적으로 나타내며 
머리가 터지는 위험한 상황이 묘사되었다. 구조적
으로 빈곤한 모습을 보이며, 내용에서도 모든 감
정이 부정적으로 표현되고 있다. 

경로 B β S.E t
적대적 표출 → 촉소전환형 -.01 -.07 .01 -.65

구조적 빈곤 → 축소전환형 .00 .08 .01 .76

내면적 위축 → 축소전환형 .01 .23 .01 2.12*

구조적 불균형 → 축소전환형 .00 .03 .01 .24

적대적 표출 → 억압형 .03 .20 .01 2.03*

구조적 빈곤 → 억압형 -.01 -.13 .01 -1.27

내면적 위축 → 억압형 .01 .15 .01 1.45

구조적 불균형 → 억압형 .02 .18 .01 1.78

적대적 표출 → 방임형 -.01 -.10 .01 -.91

구조적 빈곤 → 방임형 -.01 -.07 .01 -.72

내면적 위축 → 방임형 .01 .17 .01 1.52

구조적 불균형 → 방임형 .01 .07 .01 .63

적대적 표출 → 감정코칭형 .01 .12 .01 1.20

구조적 빈곤 → 감정코칭형 -.01 -.24 .01 -2.35**

내면적 위축 → 감정코칭형 -.00 -.07 .01 -.69

구조적 불균형 → 감정코칭형 -.00 -.02 .01 -.19
*p <.05, **p <.01

표 7. EBDT와 감정코칭 양육태도 경로모형의 경로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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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 정서행동 그림검사(EBDT)의 특징적 그림

사례 1 사례 3

제목: 벌레야 사라져줘 제목: 나비가 된다

내용: 집에 벌레가 많이 나타나서 여자는 벌레를 치우고 싶다. 
그런데 너무 귀찮아서 빗자루만 손에 쥐고 벌레가 사라지길 
기다리고 있다. 기분은 아무 생각이 없이 무난한 기분이다. 

벌레가 다 사라지면 벌레가 있던 자리를 물걸레로 닦을 것이다. 

내용: 사다리를 타고 가서 도로를 지나 자전거를 타고 
팅커벨이 된다. 

EBDT 총점: 19/45; 애착: 혼란; 양육태도: 방임 EBDT 총점: 22/45; 애착: 혼란; 양육태도: 방임 

사례 2 사례 4

제목: 없음 제목: 3, 2, 1

내용: 학교에서 수업 후 밥 먹고 음악을 들으면서 
집으로 가는 중 내용: 폭탄머리 사람이 터지기 직전이다.

EBDT 총점: 20/45; 애착: 불안; 양육태도: 억압 EBDT 총점: 24/45; 애착: 회피; 양육태도: 억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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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정서행동 그림검사(Emotional & 
Behavioral Test; EBDT)가 미취학 아동 양육자
의 성인 애착과 양육태도를 예측하는지 알아보고
자 하였다. 이를 위해 EBDT와 성인 애착 척도
(ECR-R), 감정코칭 양육태도 척도를 활용하여 경
로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문제의 결과 및 논
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경로분석 결과, EBDT에서 나타난 내재화 
및 외현화 문제는 그림과 내용에서 우울, 무기력 
등의 정서를 드러냈다. 특히, 내면적 위축 점수가 
높을수록 불안 차원을 유의하게 예측하였으나, 회
피 차원과는 유의미한 관계를 보이지 않았다. 이는 
미취학 아동 양육자의 애착 유형이 일반 성인의 애
착 유형과 다를 수 있음을 시사한다. 기존 연구에
서 성인의 안정 애착 유형이 높은 비율로 나타났지
만(김광은, 2004; Bartholomew & Horowitz, 
1991; Murphy & Bates, 1997), 본 연구에서는 
불안과 회피 차원이 모두 높은 두려움형 애착을 가
진 양육자가 다수로 나타났다. 이는 미취학 아동을 
양육하며 겪는 스트레스와 같은 환경적 요인이 애
착 유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준다
(Davila, Burge & Hammen, 1997). 

양육자의 심리적 문제 중 특히 우울과 불안이 
두드러진다는 점(윤혜미, 최문정, 2006)을 고려
할 때, 불안 차원이 높은 양육자는 타인의 애정과 
사랑을 지속적으로 확인받으려는 경향이 있으며, 
거부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 감정 표현이 제한되
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불안정한 애착은 우울 및 
불안과 관련이 있으며(김나경, 양난미, 2016; 김
은영, 이지은, 2015), 본 연구에서도 내면적 위축 

점수가 높은 경우 불안 차원을 예측한다는 결과는 
이를 뒷받침한다.

한편, 본 연구에서는 EBDT 하위 요인 중 외현
화 문제행동에 해당하는 적대적 표출이나 구조적 
불균형이 회피 차원을 예측하지 못했다. 기존 연구
에서는 성인 애착에서 불안 차원이  불안 및 우울
과 높은 상관을 보이고, 회피 차원이 외현화 문제
행동과 관련이 있다고 보고되었다(Allen, Hauser 
& Borman-Spurrell, 1996). 그러나 본 연구는 
회피 차원이 외현화 문제행동과 관련이 없음을 시
사하며, 기존 주장을 뒷받침하지 않는 새로운 시각
을 제시한다. 

불안 차원과 회피 차원이 동시에 높은 경우에는 
불안이나 우울증에 취약하지만, 회피 차원만 높은 
경우에는 불안 및 양육 스트레스와의 연관성이 낮
고 우울증에도 덜 취약할 가능성이 있다(문영경, 
민현숙, 2008; Murphy & Bates, 1997). 회피 
차원이 높은 성인은 타인과의 친밀한 관계보다는 
자신의 욕구 충족에 중점을 두는 경향이 있다. 이
로 인해 타인에게서 오는 부정적 감정을 표현하는 
데 서투르며, 이는 그림검사 결과에서도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따라서 불안 차원은 미취학 아동 
양육자의 심리적 문제와 더 밀접한 관련이 있으
며, 회피 차원은 양육자의 심리적 문제와의 연관
성이 낮다고 볼 수 있다. 

종합적으로, 본 연구는 미취학 아동 양육자의 
성인 애착과 EBDT의 예측력을 분석한 결과, 우
울과 불안과 같은 내재화된 심리적 문제들이 회피 
차원보다 불안 차원과 더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음
을 확인했다. 특히, 양육자는 우울과 불안과 같은 
내재화 문제가 빈번히 나타날 가능성이 있으며(윤
혜미, 최문정, 2006), 이를 평가할 수 있는 EBD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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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내면적 위축은 양육자의 심리적 문제를 살펴보
기 위한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둘째, EBDT의 경로분석 결과, 그림이나 내용
에서 적대적 표출 하위 요인 점수가 높을수록 부
모는 자녀의 감정을 통제하려는 억압형 양육태도
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내면적 위축 하
위 요인 점수가 높은 경우, 부모는 자녀의 부정적 
감정을 무시하거나 빠르게 전환하려는 축소전환
형 양육태도가 예측되었다. 또한, 구조적 빈곤 점
수가 낮을수록 부모는 감정코칭형 양육태도를 보
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정코칭 양육태도의 방임
형은 EBDT 하위 요인들과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
이지 않았다. 

적대적 표출이 억압형 양육태도를 예측한다는 
결과는 미취학 아동을 양육하는 부모가 자신의 감
정 표현을 억압하는 방식으로 표출할 가능성이 있
음을 시사한다. 이는 자녀에게 공감하기 어려운 부
모가 자녀의 행동을 지나치게 통제하고 부정적 감
정 표현을 억압하려는 경향을 보일 수 있음을 의미
한다. 기존 연구에서도 적대적 표출이 감정표현불
능증을 예측한다는 결과(김수영, 임나영, 2019)가 
있으며, 감정표현불능증은 정서인식을 감소시키
고 공격성을 증가시키는 독재적 양육태도로 이어
질 가능성이 있다(Janik McErlean & Lim, 
2020). 이러한 억압적 태도는 감정 표현의 부족에
서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내면적 위축이 축소전환형 양육태도를 예측하
는 것은, 부모가 우울하거나 무기력할 경우 자녀
의 부정적인 감정을 받아들이고 공감할 여력이 부
족하다는 점을 보여준다. 이러한 결과는 기존 연
구(Cox et al., 1987; Pelaez et al., 2008)와 일
치하며, 우울한 부모가 자녀에게 민감하게 반응하

지 못하고 자녀를 무시하는 경향이 있다는 결과를 
뒷받침한다.  

구조적 빈곤 점수가 낮을수록 감정코칭형 양육
태도를 보이는 경향은 감정코칭에 상당한 정신적 
에너지를 요구한다는 점에서 해석할 수 있다. 
EBDT에서 구조적 빈곤이 높은 경우는  묘사가 
적고, 그림이 지나치게 단순화되거나 빈약한 그림
을 통해 무기력 및 우울 정서가 드러난다(임나영, 
양은주, 2016). 반대로, 구조적 빈곤이 낮은 경우
는 그림에 다양한 장식과 표현이 추가되어 부모의 
높은 의욕과 에너지를 반영한다. 감정코칭형 양육
태도는 자녀의 감정을 이해하고 지도하는 데 상당
한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부모의 높은 정신적 
에너지가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Gottman, 
Katz & Hooven, 1996). 따라서, 구조적 빈곤이 
낮은 부모가 감정코칭형 양육태도를 보인다는 본 
연구 결과는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감정코칭형 양육태도의 방임형은 
EBDT 하위 요인들과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았다. 이는 기존 연구에서 무관심한 부모와 우울
한 부모와의 상관관계가 낮다는 결과(Lipps et a
l., 2012)와 일치한다. 또한, 무관심하거나 방임적
인 양육태도는 부모의 정서·행동 문제보다는 자녀
의 정서·행동 문제와 더 높은 상관관계를 보였다는 
기존 연구 결과(Calvete, Orue & Gámez-Guad
ix, 2013; Miller, Dilorio & Dudley, 2002; Ro
driguez, 2010)와도 부합한다. 

셋째, EBDT의 그림 반응 특성을 분석한 결과, 
임상 집단의 EBDT 그림은 상대적으로 단순하고 
구조적으로 불균형한 특성을 보였다. 특히, 사회
적 고립감이나 무기력 상태가 자주 드러났으며, 
공격성은 직접적 표현보다는 간접적 방식으로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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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나는데, 이는 사회적 규범이 공격적 감정의 직접
적 표현을 부정적으로 인식하게 하기 때문(Janik 
McErlean & Lim, 2020)으로 해석된다.

EBDT 그림에서 나타난 단순함이나 구조적 불
균형은 사회적 고립이나 무기력과 같은 내재화 문
제를 반영하며, 공격성이 간접적으로 표현되는 특
성은 외현화 문제를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지표
로 작용한다. 이와 같은 그림 반응 특성은 EBDT
가 개인의 내면적 정서 상태와 행동적 문제를 시
각적으로 탐구할 수 있는 중요한 도구임을 시사한
다. EBDT는 단순히 내재화된 정서 문제를 평가
하는 데 그치지 않고, 간접적으로 표현된 외현화 
문제를 이해하는 데에도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 
그림의 단순함과 구조적 불균형은 내재화 문제, 
간접적 공격성은 외현화 문제를 진단할 수 있는 
주요 단서로 활용될 수 있다. 

EBDT는 정서 및 행동문제를 평가하고 개입하
는 데 있어 신뢰할 수 있는 도구로 활용될 수 있
다. 이를 통해 개인의 다양한 심리적 문제를 보다 
정확히 이해하고, 적절한 개입 방안을 마련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공한다.  

연구 결과를 종합하면, 본 연구는 EBDT가 미
취학 아동 양육자의 내재화 및 외현화 문제를 통
해 성인 애착과 양육태도를 예측할 수 있는 도구
로서의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EBDT 그림에서 우
울, 자기비하, 무기력 등의 표현이 두드러질수록 
내면적 위축 점수가 높아졌으며, 이는 불안정한 
애착을 예측하는 중요한 지표로 나타났다. 특히, 
내면적 위축은 불안 차원과 밀접한 관련을 보였
고, 우울과 불안 같은 내재화된 심리적 문제가 회
피 차원보다 더 높은 연관성을 보였다. 양육태도
와 관련하여, 내면적 위축 점수가 높은 부모는 축

소전환형 양육태도를, 적대적 표출 점수가 높은 
부모는 억업형 양육태도를 보일 가능성이 높았다. 
반면, 구조적 빈곤 점수가 낮은 부모는 감정코칭
형 양육태도를 보였으며, 이는 정서적으로 안정된 
양육태도와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보여준다. 임상 
범위 집단의 그림은 단순하고 구조적으로 불균형
하며, 이는 사회적 고립감과 무기력 같은 내재화 
문제를 반영하였다. 또한, 공격성은 간접적으로 
표현되어, EBDT가 내재화와 외현화 문제를 모두 
평가할 수 있는 유용한 도구임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부모가 유아로 인해 
겪는 스트레스, 무기력함, 정서적 소진을 예방하
기 위해 부모 교육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부모의 
정서적 안정성을 높임으로써, 자녀에게 보다 긍정
적이고 감정적으로 건강한 양육태도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EBDT는 부모의 심리적 상태
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개입 방안을 마련하는 도
구로 활용될 수 있으며, 정서적 및 행동적 문제를 
진단하고 효과적으로 중재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본 연구의 한계점과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 대상은 전국적으로 모집
되었으나, 표본 규모가 적고 지역 및 성별 분포를 
고려한 표본 추출이 이루어지지 않아 결과를 일반
화하는 데 한계가 있다. 향후 연구에서는 충분한 
표본 수를 확보하여 EBDT의 예측력을 살펴본다
면 본 연구의 결과에 대한 설명력을 보다 높여줄 
것으로 기대한다. 둘째, 본 연구는 코로나19 상황
을 고려하여 비대면으로 진행되었으나, 비대면 방
식이 그림검사에 대한 구체적인 실시방법을 안내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해도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
성이 있다. 향후 연구에서는 그림검사의 신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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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이기 위해 피검자의 이해도를 높일 수 있는 환
경 구축이 필요하다.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EBDT가 
미취학 아동 양육자의 성인애착과 양육태도를 예
측하는 유의미한 도구임을 입증하였다. 기존 연구
들이 아동 및 청소년의 정서·행동 문제에 초점을 
맞추던 것과 달리, 본 연구는 EBDT 그림검사를 
맹분석이 아닌 다방면으로 분석하여 자녀의 정서·
행동 문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모의 심리적 
문제를 객관적 지표인 점수를 통해 애착 및 양육
태도와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부모상담 방향 설
정에 필요한 임상 자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양육자의 심리적 문제는 자녀의 정
서발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부모가 
본인의 정신건강 문제에 대한 인식과 관리를 강화
할 필요가 있다. EBDT를 통한 부모의 심리 상태 
평가는 상담 현장에서 부모의 심리적 문제에 대한 
개입 방안을 마련하는 데 중요한 도구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가 EBDT를 부모상담 및 다양
한 임상 현장에서 적극적인 개입을 위한 유용한 투
사적 그림검사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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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earch on Predicting Attachment and Parenting Styles 
Through Emotional & Behavioral Drawing Test(EBDT) in 

Caregivers of Preschoolers
Kim, Dan-Bee ⋅ Lim, Na-Young*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whether the Emotional & Behavioral Drawing 
Test(EBDT) could predict adult attachment and parenting styles of caregivers of preschooler
s. A total of 117 preschool caregivers were sampled, and their drawing and survey response
s were analyzed. Using path analysis, the predictive power of the four sub-factors of the 
EBDT(hostile expression, internal withdrawal, structural poverty, structural imbalance) was 
examined in relation to the Experiences in Close Relationship Scale(ECR-R) and Emotion 
Coaching Parenting Test. The results revealed that “internal withdrawal” predicted anxious 
attachment in adults, “hostile expression” predicted a controlling parenting style that suppre
sses children’s emotions, “internal withdrawal” predicted a dismissive parenting style that 
redirects negative emotions, and “structural poverty” negatively predicted emotion coaching 
parenting style. These results suggest that the EBDT, as a projective drawing test, can 
predict other objective measures using its standardized scoring system, bridging the gap 
between projective and objective tests. Furthermore, the EBDT provides both quantitative 
scores and qualitative insights, enabling a deeper understanding of caregivers’ internal state
s. These findings underscore the importance of considering the psychological well-being 
of caregivers of preschoolers. The EBDT serves as foundational data for early intervention, 
supporting effective parenting strategies to foster emotionally healthy childr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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